
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, 한국경제연구학회 정책세미나

신정부의 정책 과제 : 
성장, 고용 및 복지정책  
■ 일  시 : 2017년 4월 7일(금) 13:30 ~ 17:30

■ 장  소 :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

■ 주  최 :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, 한국경제연구학회, 중소기업중앙회

■ 후  원 : 매일경제신문 

모시는 글

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소장 김 동 수

프로그램

19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접어들었습니다. 금년 5월에 출범 할 정부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며, 최우선

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 짚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국가운영에 있어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

문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주제가 성장, 고용, 그리고 복지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.

현재 한국 경제가 당면한 상항은 매우 심각합니다. 우선 내적으로는 일찍이 겪어 보지 못했던 정치 경제 리더십의 실

종과 기업들의 경영 위기, 조선·중공업 등의 제조업의 위기와 여기에서 파생되어 복잡하게 얽힌 산업 구조조정 등 경

제 상황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것처럼 보입니다. 또한 장기적으로 저출산·고령화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응하여야 하

고,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고용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. 청년들에게 직장을 만들어주는 일 또한 한시가 급한 실

정입니다. 외적으로는 브렉시트와 트럼프 정권의 출범에서 보이듯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반세계화의 흐름과 이로부

터 파생되는 무역자유화의 역행, 금융위기 이후 경제 위기의 지속,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흐름, 중국 경제 성장 

둔화와 사드로 촉발된 중국의 경제 보복 등 미증유의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파급력 또한 상당할 것

으로 예상되는 등 국외 경제 상황도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. 신정부는 이렇듯 당면한 경제위기를 헤쳐 나아

갈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.

복지 분야는 지난 대선에서 가장 뜨거웠던 분야가 아닐까 합니다.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 일부는 재정 문제로 

그 한계에 봉착하였습니다. 새롭게 출범하게 될 정부 또한 이러한 재정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. 노인, 어린이, 사

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언제나 재원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. 

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 짚어보는 작업이 무엇보다 요구됩니다. 이와 더불어 

최근 심화되는 소득양극화에 대한 보완책 또한 신정부가 대답해야할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.

성장, 고용, 복지 분야에서 당면한 과제에 대해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본 세미나에서 제시해보고자 합니다. 

이러한 정책 제언이 곧 출범하게 될 신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.

Time Program

13:30~14:00 등록

14:00~14:15

개회사 

개회사 : 김동수 (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소장)

축   사 : 김용하 (한국경제연구학회장)

14:15~15:45

세 션 1 : 주제 발표

사  회 : 강성호 (한국경제연구학회 기획이사)  

발표 1 : 윤창현 (서울시립대학교 전 한국금융연구원장)

          신정부의 성장정책

발표 2 : 신종각 (한국고용정보원 고용패널조사팀장)

          신정부의 고용정책

발표 3 : 홍경준 (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)

          신정부의 복지정책

15:45~16:00 중간 휴식

16:00~17:30

세 션 2 : 패널토론

사   회 :  김기흥 (경기대학교 총장직무대행) 

토론자 :  강병구 (인하대학교 / 전 한국재정정책학회장)

김태일 (고려대학교 /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)

김동열 (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 이사)

석재은 (한림대학교 / 한국노인학회장)

김경만 (중소기업중앙회 / 경제정책본부장)

이호승 (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)

최경선 (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)        

17:30 폐 회 


